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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of health-related research on foreign migrants living 
in Korea. Methods: Among 85 articles identified via PubMed and RISS and additional 7 articles by ancestry search, 28 were selected for 
the review. Two authors independently reviewed the articles using a literature review matrix and examined together the three aspects of the 
studies: research methods,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results. Results: Most of the articles were published between 2005-2009, and only 
3 studies used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Most were exploratory and there were 4 intervention studies: three of them examined the effect 
of an art therap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The lack of information on informed consent,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validity/reliability of the translated instruments were noted. Conclusions: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migrants’ health behaviors,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among migrants, and the influence of acculturation on the use of 
health resources, health behaviors, and health status. Researchers should be aware of ethnic issues when they work with foreign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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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이주자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인구의 3%인 2억에 다다랐고, 2050년에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Immigration [IOM], 2010). 이러
한 인종과 문화적 다양성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저임금의 외국 노동력이 대거 유입
되었고(Lee, 2001),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책의 일환이
었던 국제결혼의 활성화로 여성결혼이주자가 대폭 증가하
였다(Kim, 2007). 우리나라의 총 체류 외국인은 2009년도에 
약 1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Ministry of 
Justice [MOJ], 2010).
이주자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특성에 두
드러진 변화로, 건강관련 전문가들의 실무와 연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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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일 민족을 
기반으로 비교적 동질적 문화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건
강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인종과 문
화를 지닌 새로운 인구집단의 요구에 민감한 건강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국가의 건강형평성 확보
를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에선 다문화집단이 주요 
인구집단 중의 하나로 새롭게 포함된 만큼 다문화집단의 
건강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
의 생식보건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통역요원 파견 보건소 
수를 증가시켰고(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2011년
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기본정책에 따르면 보건소를 중
심으로 이주자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건강교육 사
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MOJ, 2011). 또한 결혼이주 여성
과 이주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같은 정부부처 기관과 선교 
및 비영리 단체를 통한 건강관련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
되고 있다(Jo, 2009). 그러나 이러한 인구 집단에 대한 이해
와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제공을 위한 연구는 
아직 미약 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역사가 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직
면하게 되는 장벽으로 인해(Derose, Bahney, Lurie, & 
Escarce, 2009) 건강요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8). 이주과정 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 낮은 건강관리 접근성 등은 이주자의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08). 
이주자들은 이주 초기에는 이주국 국민보다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나다가, 점차 이주국 국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
화 하거나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Anikeeva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08). 결과적으로 이주자들이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건강수준의 저하 및 
이주국 국민과의 건강격차를 초래하며 지역사회와 개인의 
건강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가
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ootracer, 2009).
이주자의 건강은 전세계 건강전문가들의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이주자의 건강 불균형을 없애고 
예방 및 치료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주 과정이 건강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권
고하였다(WHO, 2008).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 후반부
터 미국의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소수민족들의 건강불평등해소를 핵심목표로 
포함시킨 부서가 설립될 만큼 다문화 집단의 건강증진 노
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사회문
화적 요인이나 문화적으로 적합한 중재 개발은 소수민족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교육 연구의 우선 연구문제로 제시
된 바 있다(Ganbesica et al., 2006). 한편, 국내에서 이주자 건
강을 주제로 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이러한 
기본 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구 국
가들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
주자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건강문제 
영향요인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건강관리체계 안에서 이주자
들의 건강문제가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
주자 건강을 위한 실무와 교육의 기틀이 정비되어야 할 것
으로 본다. 이에 지난 10년간 국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의 고찰은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교육 연구의 방향 모색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일 것이다. 
또한 이주자의 주요 건강문제와 취약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우순 순위 설
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관련 연구 
고찰을 통하여, 연구방법(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
법)과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 영역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외국인 이주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의 특성)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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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문헌고찰 대상 논문은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
련 연구 논문으로 2000-2009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
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건강행위를 주요 종속 변수로 다룬 것으로 하였다. 문헌검색
은 PubMed와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헌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였으며 검색에 사용된 주제어는 연구대상으로는 
“외국인(foreigner)”, “이주노동자/근로자(migrant worker)”, 결
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 “이민자(immigrant)”, “이주자
(migrant)”와 연구주제로 “건강(health)”, “건강행위(health 
behavior)”, “흡연(smoking)”, “비만(obesity)”, “음주(drinking)”, 
“우울(depression)”, “스트레스(stress)”, “의료이용 (access to 
health service)”를 조합하였다. PubMed의 검색결과 해당 논문
이 전혀 없었고, RISS 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총 
85편이 검색되었다. Ancestry search에 의해 검색된 7편을 포
함한 총 92편의 논문 가운데 선정기준을 벗어난, 즉 탈북자
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건강상태나 건강행위를 종속 변수로 
다루지 않은 60개를 제외하였다. 총 32 편의 논문 초록을 2명
의 연구자가 각각 검토 후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동의한 
총 28편을 최종 검토하였다[Figure 1]. 
[Figure 1] Process of study selection fo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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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검토 기준 및 방법
자료 검토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문헌검토 매트릭스
(Literature review matrix)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각 연구자
가 논문을 1차 검토한 후 2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2차 검
토하였다. 문헌검토 매트릭스는 크게 3가지 영역, 연구논문
의 일반적 특성(출판연도, 저자, 저널, 저자의 학문 영역), 
연구방법(연구설계, 연구장소, 연구대상자, 표출방법, 자료
수집방법), 연구주제, 연구결과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검토 
방법은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 및 내용검토를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문헌고찰 대상 논문은 2000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약 10년 동안 국내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외국인 이주
자 건강관련 논문 총 28편으로, 그 중 1편은 영문으로 게재
되었다. 모든 논문은 2006년부터 발표된 것이었고, 그 중 
22편(78.5%)은 2008-2009년에 발표된 것이었다. 논문이 출
판된 학회지의 영역을 보면 간호학 11편(39.3%), 사회복지 
8편(28.6%), 가정학 2편(7.1%), 인구학 2편(7.1%), 산업의학 
2편(7.1%), 심리학 1편(3.6%), 기타 2편(7.1%)이었다. 저자들
의 전공영역을 비교하였을 때 다학제 연구는 총 3편(10.7%)
으로 간호학과 의학, 간호학과 사회복지학, 심리학과 표현
예술학이었다. 
2.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연구대상 논문 중 1편만이 질적 연구였고 나머지는 모두 
양적 연구였으며 그 중 23편(85.2%)은 비실험 연구였다. 비
실험 연구 논문의 4편(13.0%)은 서술적 연구였고, 19편
(82.6%)은 상관 연구였다. 중재 연구는 총 4편으로 비동등
성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1편,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1편,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 2편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표출방법
연구대상 지역은 서울지역 4편을 포함한 경인지역이 15
편(53.6%)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대상자의 수는 절반 이상
의 논문에서 200인 미만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평균연
령이 30-40대인 경우는 17편(60.7%)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이 40대인 경우도 3편(10.7%)이었다. 검토한 논문의 17
편(60.7%)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국적별로 보면 단일 국적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2편(7.1%)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을 가
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 연구에서 중국 국적자
는 22편(78.6%)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었고, 필리핀 국적자
는 20편(71.4%), 일본 국적자는 11편(39.3%), 태국 국적자는 
7편(25%)의 연구에 포함되었고 그 외 다른 국적 대상자를 
포함한 경우는 20편(71.4%)이었다. 이주 목적별로 보면 결
혼 17편(60.7%), 노동 10편(35.7%), 학업을 목적으로 한 경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methods of 28 studies
(N=28)



























































Ethical consideration Yes 10 35.7
* Percentages add up to more than 100 because multiple counting is allowed
우가 1편이었다. 표본추출 방법은 전수조사 1편, 눈덩이 표
출 3편, 체계적 확률표출 2편을 제외한 22편(78.6 %)은 모
두 편의 표출 방법이었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이주자의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한 것을 제
외하고는 외국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기관(한국어교
실,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무료진료소 등)
에서 이루어졌다. 기록지를 분석한 2편의 논문과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 1편의 논문을 제외한 총 25편(89.3%)의 논
문에서는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
였다. 자가보고식 설문에 의해 자료수집을 한 경우는 9편
(36.0%)이었고 개별면담은 1편, 나머지는 2가지 방법을 동
시에 사용하였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
는 없었으며, 10편(35.7%)의 연구만이 사전동의 절차 후 자
료수집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
한 25편의 논문 중 13편(52.0%)에서 대상자의 모국어로 번
안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나 번역 방법에 대해서 3편(12%)만
이 역번역(back- translation)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 영역
연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 영역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건강행위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Table 2>. 총 9편(32.1%)의 논문이 신체적 건강행위 정
도를 파악하였는데, 전반적인 건강수준 파악이 8편(28.5%)
이었고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한 논문이 1편(3.6%)이었
다. 건강상태의 남녀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2편(7.1%)이
었으며 한국인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1편(3.6%)이었다. 정
신건강 관련 주제영역의 경우 일반적인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논문 3편(10.7%), 우울 3편(10.7%), 스트레스 8편(28.5%), 
직무만족도 1편(3.6%)이었다. 스트레스의 영역 중 문화적
응스트레스가 6편(21.4%)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생활 1편
(3.6%), 양육 1편(3.6%)이었다. 건강행위 관련 주제영역은 
총 4편(14.3%)이었고 건강 증진행위에 대한 논문 3편
(10.7%)와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1편
(3.6%)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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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arch area and research topics of 28 studies
(N=28)
Research Area Research Topics n %
Physical Health General health 8 28.5
Musculoskeletal disorders 1 3.6
Mental Health General mental health 3 10.7
Depression 3 10.7
Stress 8 28.5
Job satisfaction 1 3.6
Health Behaviors Health Promotion Behaviors 3 10.7
Health Care Use 1 3.6
4.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1)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절반 이상이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고(Jung et al., 
2008; Yi, Jung, Yi, Hyun, & Kim, 2009), 대상자의 38.6%는 
본국에서 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였다(Jung et al., 2008).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같은 문항을 이용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를 조사하였을 때, 대상자의 46.1-60.0%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Ahn, 2008b; Kim, 2008). 다국적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한 건강문제(수면장애, 소화불량 등)조사에서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불편감이 큰 것으로 지각한 반면(Kim, 
2009),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건강상태를 지각
하였다(Jung et al., 2008).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신체적 질환
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각각 46.5% (Jung et al., 2008), 31.7% 
(Lee et al., 2009)였고,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2배 높은
가 하면(Jung et al., 2008),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Lee et al., 2009; Jo et al., 2009). 한편 Jo 
(2008)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빈번한 건강문
제는 설사(51.0%), 감기(48.0%), 충치(19.0%)순이었다. 여성
결혼이주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15.9%였고(Ahn, 2008b), 외
국인 근로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5.2%로 국내 근로자 7.6%
보다 낮았다(Song, Kim, Lee, & Choi, 2008). 무료진료소를 
방문한 외국인 중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질환 의심자는 각
각 36.0%, 11.1%였다(Lee & Kim, 2008). 여성결혼이주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보통보다 정신건강 문제를 약간 적게 경
험하였다(Kweon & Park, 2007). 우울을 종속변수로 연구한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 우울 증상의 절단점인 
CESD점수 21점을 기준하였을 때 대상자의 26.9%가 우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Cha와 Kim (2008)에 따르면 대상자
들은 우울증상(슬프고 우울함, 걱정, 수면장애, 피로와 고
단함, 희망 없음, 무기력함) 중의 1가지 이상을 경험하였다. 
우울은 한국어 능력, 사회심리적 요인, 문화적응과 가족생
활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었다. Kim (2007)의 연구에서는 
낮은 한국어 능력,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 낮은 사회적 지
지와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시켰다. 추가
적으로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길수
록,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족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을수록, 여성들이 높은 우울 수치를 보였다. 또한 출신국가
별로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 문화 정체성이 강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한 반면, 일본이나 중국 여성들에서는 문
화 정체성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Cha & Kim, 2008). 
한편 집단미술치료는 필리핀 이주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
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Shin, 2006). 
여성결혼이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들 간의 관
계와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Na, 2008), 집단미술
치료 중재 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Kwon & 
Chung, 2009; Lee & Kim, 2008; Shin, 2006). 가족생활 스트레
스는 신뢰할만한 상담 대상이 없거나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거나 동료나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 가족이 싫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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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높게 느꼈으며(Park, 2009), 여성결혼이주자의 낮은 결
혼만족도, 높은 자녀 연령,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eo, Kim, 
& Kim, 2008). 중재연구로는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주
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조
사한 연구가 3편 있었다. Shin (2006)은 한 이주여성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 7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
에 걸쳐 16회의 치료모임을 가진 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Kim (2008)은 한글학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씩 20회의 미술치료모임을 가진 후 집단미술치료가 문화적
응 스트레스 감소와 결혼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Kwon과 Chung (2009)은 한국어 교실에서 각각 
8명의 중국과 베트남 국적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
료를 제공한 결과 실험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점
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자아 존중감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2) 건강 행위 
건강행위를 주로 다룬 3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총 6편의 
연구는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수면, 피임 등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증진 행위를 보고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음주율은 37.6-39.8%, 흡연률은 27.8-39.2% (Jung et al., 2008; 
Kim, 2009), 운동을 주 1-3회 이상 하는 비율은 41.9%에 달
하였다(Jung et al., 2008). 여성결혼이주자의 경우, 운동, 스
트레스관리, 식습관이 비교적 낮은 건강증진 영역으로 파
악되었으며, 피임 실천률이 65%였고, 18%의 여성들이 인
공유산을 경험하였다(Kim, Kim, & Kwon, 2008).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10%였으며, 암 검진률은 암
의 종류에 따라 33.3-66.7%에 달하였다(Ahn, 2008b). 여성결
혼이주자의 국내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
서 언어장벽, 경제적 부담, 불충분한 진료시간, 병원이용 
절차의 복잡함, 병원이용에 대한 안내나 조언을 해 줄 동료 
집단의 지지부족 등을 경험하였다(Koh & Koh, 2009). Ahn 
(2008a)은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총 8회
에 걸쳐 건강교육과 자아 존중감 및 자아 효능감 향상 프로
그램을 시행하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은 참여하
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아 효능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
편 건강 행위에 대한 지식과 자아 존중감은 중재 후에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거주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
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건강관련 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에 포함된 논문은 대다수가 최근 2008-2009년 
안에 보고되어, 이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인구의 변화와 외
국인 인구집단을 위한 보건정책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각종 지원은 초기에 민간단체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다가 2003년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제
가 실시되면서 정부부처가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문화적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Jo, 2009).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결혼이주자를 위한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통역서비스 제공, 여성부
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센터를 통한 의료, 복지, 언어 등 다방면의 사업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졌다(Jo, 2009). 외국인 이주자는 다양한 학문영
역을 포함하는 다학제간 접근이 요구되는 인구집단인데
(IOM, 2010), 본 연구에서 검토한 논문 중 3편만이 서로 다
른 학문영역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 소수 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에 다학
제간 접근이 보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검토한 논문의 연구장소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우리나
라 체류외국인의 약 65%는 경인 지역에 거주하므로 예상
했던 대로 이 지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한편 결혼이주자의 경우 경인지역을 제외하고 경
상지역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MOJ, 
2010), 본 연구에서 검토된 논문들에서는 이들 지역에 거주
하는 대상자들이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국민건
강 영양조사나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같은 전국규모의 조사
에서는 국내거주 이주자를 확인하는 정보가 없으므로 지금
까지 이들 집단의 지역별 건강수준과 행태에 대한 실태파
악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는 지역별 편중을 보이고 있으
므로, 전국 규모의 일차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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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역별 우선건강문제가 지역건강목표 설정에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검토대상 연구 중 중재 연구는 총 4편으로 모두 유사실
험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연구 설계에서 작은 표
본수, 편의 표출방법, 사전조사 부재 등으로 인해 연구결과
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며(Polit & Hungler, 1995), 보다 타
당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하여 이러한 제한점들은 추후 연
구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군 효과평가 시에, 
대조군의 사전조사가 없었을 때에는 집단간 비교와 함께 
실험군 자체의 변화도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다. 
연구대상의 특성상 이주자는 취약계층 집단으로 분류되
어 연구 윤리 측면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검토대상 논문 중 약 10편의 논
문에서만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되었고, 공식
적인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는 어느 연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주자 대상의 연구시, 연구자들에게는 
대상자들의 문화적 고려사항의 이해 및 윤리적 처치제공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확보를 권고하였다(Birman, 2005). 
예를 들어 연구동의 과정 절차시 이주자의 언어로 번역된 
동의서를 사용하며, 연구동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주자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연구참여가 훼
손되었거나 연구의 결과가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주목하여
야 한다. 그밖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
는 것도 연구자들의 윤리적인 의무라 할 수 있겠다
(Dressler, 1992). 
또한 절반가량의 논문(13편)에서는 대상자의 모국어로 
연구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나 3편 만이 역번역과 같
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연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
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타 문화권에서 살거나 다른 언어
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번
역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연구의 타당성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단순한 언어 대치의 수준을 넘어, 원도구
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타 문화권과 언어권의 대상자
들에게도 적절한지, 즉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가 문화권간
에 일맥상통하는지 혹시 추가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문항들
은 없는지에 대한 결정도 번역 과정에 속한다고 하겠다. 다
양한 번역 방법의 장단점과 번역된 도구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이나 권고(Brislin, 1986; Jones & Kay, 1992)를 따
라 도구의 준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과 호주에서 수행된 건강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주자와 자국민의 비교, 이주자와 자국에서 출생한 인종/민
족과 비교, 이주자와 출신국민과의 비교, 이주자의 인종/민
족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가 많았으며(Anikeeva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08; Derose et al., 2009; Uiters, Deville, 
Foets, Spreeuwenberg, & Groenewegen, 2009), 이를 통해 이주
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서비스의 불균형과 이에 미치는 영
향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이
주자의 주요 건강문제만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출신국에 따른 여성 결혼이주자의 우울증상 비교(Cha & 
Kim, 2008)와 이차분석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것(Song et al., 2008)이 유일하였다. 또
한 국외 연구에서는 국가의 주요 건강관리지표가 되는 비
만, 심혈관계질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영역에 초점을 
둔 반면(Anikeeva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08), 국내 
연구에서는 감기, 위장장애 등과 같이 빈번한 급성질환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루어졌다(Jo, 2008; Kim, 2009). 점차 증
가하는 이주자의 인구와 이주로 인한 건강문제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하여 만성질환 유병 정도와 건강행태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다문화 집단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에서 주요 인구집단 중의 하나로 제시된 만큼, 한국인
들과의 건강불균형에 대한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중재전략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주자들은 이주초기에는 고국에서의 더 나은 생활습관
과 이민 수속과정에서의 선별 등에 영향을 받아 이민국 국
민보다 건강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건강한 이주자 현상으로 
인해 이주국 국민보다 더 높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었다가, 
점차 이주국 국민과 유사하게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Anikeeva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08). 이는 이주지
의 환경, 질병 위험요인, 식습관 등에 노출되면서 이주국 
국민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는 문화적응의 결과로 해석된다
(Anikeeva et al., 2010). 이와 같이 이주자의 건강은 이주지
에서의 체제기간과 문화적응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
나, 본 연구에서 검토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평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과정에 따
른 문화적응 정도와 이에 따른 건강자원의 활용과 건강행
위와 건강상태의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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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주자들 각개인의 문
화정체성보다는 그들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서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여성들의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
로(Na, 2008), 외국인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시 이러
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
로 본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생활, 양육, 가족
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당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Na, 2008) 다양한 스트레스 영역
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적응의 
개념은 인류학자들의 근간이 된 개념이었다가, 1960년대 
역학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연구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Hunt, Schneider, & Comer, 2004), 
Medline에서 문화적응을 주요어로 검색된 연구가 1960년 
이후 40년간 약 2,100개였는데, 2000년 이후 불과 10년간 무
려 2,600개 이상의 논문이 추가된 것을 볼 때 건강관련 연
구에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
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다문화사회에 돌입했으
나 아직 이러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건강과
의 관련성을 밝히는 실증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여성결혼
이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Kim, 2007), 유학생(Na, 
2006)과 여성결혼이주자(Na, 2008)의 생활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연구에서만 문화 적응을 이
주자 건강상태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개인의 행위 선택
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 태도와 신념에 의해 결정되므
로(Dressler, 1992), 국내 이주자의 건강패러다임에서 문화적
응은 주요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주자의 건강행위의 이행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운동 및 질병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
건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결혼이
주자의 경우 피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피임에 대한 정
보를 얻는 방법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지역 사
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주자에게 피임을 포함한 산
전/산후교육, 임신/출산, 영유아 건강에 관한 건강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한국어로 의
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여성결혼이주자들이 국내 의료 서
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위에서 발견된 부정적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적 역량은 서
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의 가치, 태도와 신념을 
존중하며 건강교육 및 증진 프로그램 시행시 이러한 차이
를 고려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 및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권고되었다(Vaughn, 2008). 따라서 외국인에게 실제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 일선의 지역사회기관의 건강관리 제
공자들의 문화적 역량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고 본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의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을 가진다. 문헌고찰에 사용된 연구대상 관련 검
색어는 ‘외국인’, ‘이민자’, ‘이주자’외에도 국내 외국인의 
대표적인 집단인 ‘결혼 이민자’와 ‘이주 근로자’를 포함하
였다. 따라서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주요
어가 이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 동향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0년에 그 전년도까지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
로 수행한 것이므로, 2000-2009년까지의 연구동향으로 범
위를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문헌고찰 연구
에 포함된 논문은 Cooper (1998)의 문헌고찰 논문 선정 분
류 중 선택적 문헌 고찰(exhaustive review with selective 
citation) 방법으로, 제한된 연구기간 동안 연구 수행이 가능
하고 고찰대상 논문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 심사
를 통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
구결과의 해석시 정부기관의 보고서와 같은 타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의 대부분은 일반
적인 건강상태 또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연구주제로 한 반
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주로 정신건
강문제를 다루었고 의료시설 이용을 포함한 건강행위를 파
악하는 목적의 연구가 다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중재 연구나 질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된 논문의 수가 제
한적이고, 연구 주제 영역과 측정도구가 다양하여 두 집단 
별 비교가 어려우므로 집단별 우선 건강문제 파악과 효과
적인 중재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
여 두 집단을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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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에 새롭게 대두된 외국인 이주자 집단을 대상
으로 한 건강관련 연구는 주로 이주자의 건강상태와 건강
행위에 대한 특성과 건강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연구였
고 중재연구는 작은 표본수의 예비 연구수준의 유사실험연
구로 진행되었다. 이주자의 거주 지역별, 국적별 취약성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방안 마
련을 위한 근거는 다소 부족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
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주자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만
큼 연구과정에서의 대상자 보호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연구자들의 
재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연구결과이기는 
하나, 본 연구결과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요 신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주과정 동안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건
강행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연구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국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
련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
내 이주자집단의 우선건강문제가 지역건강목표 설정에 반
영되도록, 지역별 건강 수준과 행태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자와 한국인과의 건강불균형 부
분과 관련요인의 차이가 일차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이주과정에 따른 문화적응 정도와 이에 따른 의
료기관, 건강교육자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건강자
원의 활용과 건강행위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이
주과정이 건강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
회기관의 건강관리 제공자들의 문화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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